
 
검언유착 보도 논란...

철저한 복기로 개선책 마련해야

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   ‘ ’ . 
시 뉴스에서 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공모 정황9 KBS ‘ ’ “

을 확인했다 고 보도했다가 다음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” , “
현됐다 며 공식 사과한 것이다 하루 만에 이뤄진 사과 자체는 신속 투명” . , 
했기에 평가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보도의 과정은 반드시 복기해야 한, 
다.

이 사건이 수사단 구성부터 온갖 잡음에 휩싸여 온 것은 이 사건의 배   , 
경에 있는 정치적 맥락 들 때문일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‘ ’ . 
라도 관련 보도 역시 최대한 해석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이, 
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를 단계별로 점검해 어느 수준에서 무엇이 부. 
족했고 이를 통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, .

언론노조 본부는 이번 사례를 다루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  KBS , 
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. 
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수준의 결정이 이뤄졌고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책, 
임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단계별로 . , 
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하게 살펴나갈 것이다.

이번 사례는 또 다른 숙제도 남겼다 피의사실 공표 에 대한 의 원   . ‘ ’ KBS
칙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. 
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. 
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 발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. KBS ( ) 發
더 쉽게 정파성 논란 에 휩싸이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‘ ’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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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의 . , KBS
원칙을 만들고 체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.

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구성원에 대한    , ‘
보호조치 다 이미 해당 취재진을 고소한 검사장은 취재원을 밝히라 며 압’ . ‘ ’
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데스크 오더 기사 아니었냐며 . ‘ ’ KBS 
공격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법조팀 구성원들은 날로 열악해지는 취재 여건. 
에 내외부의 부당한 공격까지 중의 고통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꼬리 2,3 . 
자르기 식으로 방치하지 않고 구성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노, 
사 모두 지켜야 할 원칙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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